
■ 광고에 대한 소비자 태도조사 

광고 좋아하지만 신뢰는 안해 

 

최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TV광고에 대한 태도

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광고의 정보제공 기능이나 광고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광고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학생 365명과 인천지역 고교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 ′광고가 

새로운 상품을 알게 한다′는 응답이 학생은 90.5%, 교사는 88.4%를 차지하였으며, ′광고는 

하여야만 한다′는 응답 또한 학생은 64.1%, 교사는 67.8%를 차지해 광고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반면 광고에 대한 호감도와 제품구매 기

능에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는데 ′나는 

광고를 좋아한다′는 응답에 학생들은 

62.3%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교

사들은 75%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광고는 내가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

게 한다′는 응답에 학생들은 50.9%가 그

렇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교사

는 71%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지난 8월 5일부터 20일까지 인천지역 고등학교에서 선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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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에 대한 인식 

전체 응답자중 88.4%의 교사는 ′광고가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상품을 알게 한다′고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응답자 중 67.8%가 ′

광고는 하여야만 한다′고 답했으며, 90%는 ′광고

는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전체 응답자의 95%는 ′광고가 제품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V광고의 문제점 

고등학교 교사들은 TV광고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과장과 허위성′이라고 평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과소비조장, 선정성, 지나친 광고 빈도 수의 순서로 현행 TV광고의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표1 참조) 

 

한편 98.3%의 교사들은 TV광고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해 청소년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광고의 선정성과 폭력성의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심

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9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

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세미나(방송광고를 통해 본 소비자 문제)에서 발표

됐다. 

 

정리∙곽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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